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병원 환경은 여러 병원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어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에게 여러 형태의 감염

을 일으킬 수 있다[1]. 감염성 병원체는 혈액과 같은 체

액, 공기나 비말과 같은 호흡기 또는 접촉을 통하여 전

파되기도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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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의료인 권장예방접종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건강신념 요인을 검토하고, 예방접종 의도에 건강신

념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260명이었고, 자료는 설문지를 통

해 수집되었고, SPSS 23.0 프로그램의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및 위계적 다중회귀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간호대학생의 권장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3.35, p<.001), 

주요 영향 변인은 행동의 계기,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 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6.4% 이었

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중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효과를 강조하고 간호대학생 대상의 의료인 권장예

방접종 의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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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influential factors of nursing students’ behavioral 

intention of Recommended Immunizations for Healthcare Personnel(RIHP).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60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ith SPSS 

23.0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behavioral intention 

of RIHP were the cues to action, self-efficacy, perceived benefits and senior grade. And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appeared as being 36.4%(F=13.35, p<.001). Based on the 

study findings, furthe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pecific programs to improve nursing 

students’ intention of RIHP in consideration of grade, to emphasize benefits of immunization, are 

needed to prevent infection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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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의료인 중 혈액 매개

성 감염에 노출되는 직군이 간호사, 의사, 임상병리사, 

임상 실습 학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2010년 이후 국

내 문헌조사 결과 간호사의 주사바늘 자상 사고 발생을 

최대 80.5%로 보고하는 등 특히 환자의 혈액을 직접 

취급하는 일이 많은 간호사의 감염성 질환에의 노출 위

험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3].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의료인인 보건의료 전공 대학

생은 병원의 감염관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감염관

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000

시간의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은 환자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감염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1].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주사침 자상 경험은 31-50.5%이고, 임상실습 중 한 번 

이상 자상 경험을 하였으며[4], 이 중 33.7%는 병원체를

알 수 없는 바늘이거나 간염, 수두, HIV 확진자 및 양성 

의심자의 주사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5,6]. 

한편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의

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중 감염성 질환에의 노출을 막

기 위해 풍진, 홍역, 볼거리 인플루엔자, 수두, B형 간염

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7]. 환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실습 학생들에

게도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직원과 환자가 

감염되어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질환에 이환될 수 있

으므로, 의료기관 직원들과 동일한 결핵, 파상풍, 인플

루엔자, 수두, 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

다[8].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에

도 임상 의료인이 의료직을 처음 시작할 때 항체여부와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etanus 

‧diphtheria‧Acelluar purified pertussis, 이하 Tdap), 

홍역‧이하선염‧풍진(Measles‧Mumps‧Rubella, 이하 MMR)

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B형 간염 및 수두

는 항체검사 후 음성이거나 면역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

한 경우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9]. 안내서에 의하면 

자연감염으로 획득된 면역에 비해 예방접종으로 획득

된 면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권장예방접종 항목과 같은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 

정기적인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9]. 그러나 이러한 권고

와 필요성은 의료인에게만 국한될 뿐 앞서 언급한 임상

실습에서 감염원에 노출되고 있는 의료보건계열 학생

들은 권장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 실습 중  권장 예방접종에 대한 실태

나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면역 상태에 대해 보고된 바

가 없다[2]. 또한 최근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안전항목 추

가 및 병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실습 기관 

별로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사항

과 기준이 각기 다른 상황이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감염 예방에 중요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대학생들은 본인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예

방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행위가 

아닌 주체적인 예방행위로서의 접종은 건강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동기가 요구된다[10]. 즉 예방접종이라는 건강 

행위의 중요한 영향요인은 그 개인의 질병 및 건강에 대

한 신념과 태도이고 예방적 건강 행위의 자발적 실천을 

돕기 위해서는 건강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동기가 필요하다[10,11].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은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건강 관련 동기를 형성

하고 신념과 태도를 새롭게 바꾸는 것에 대한 과정으로 

특정 행동의 예측, 설명,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감염률 감소와 감염예

방 행위를 예측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12].

건강신념모델은 개인의 건강행위와 건강신념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의 개념적 프레임으로 건강행위의 

지속과 변화를 설명하고, 건강행위중재를 위한 가이드

로 활용되어온 모델이다. 건강신념모델은 질병 위험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및 행동 

계기와 자기효능감, 즉 개인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

성 및 질병으로 초래된 심각한 결과에 대해 지각하고, 

건강 행위의 유익한 효과에 대해 인식하며, 비용이나 

통증 등의 장애 요인이 유익성보다 더 크지 않다는 신

념이 있어야 건강 행위를 하게 된다는 통제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다[12]. 여러 앞선 연구에서 건강행위를 설

명하고자 건강신념모델의 구성개념을 적용하였고, 특히 

A형 간염, 자궁경부암과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의 예방

접종 행위를 건강신념모델을 통해 행위 요인을 확인하

였다[10,14-17].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과 마주하

고 있는 감염 위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에게 권장 예방

접종 항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접종을 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

러나 지금까지 아직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간호대학

생에게는 권장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관련

된 감염질환 예방에 대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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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으로, 이들 대상의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접종 의

도를 알아본 연구는 더욱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권장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B형 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Tdap, MMR의 접종 실태를 파악하

고, 건강신념모델의 주요 개념들이 대상자의 권장 예방

접종 행위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권장 예방접종에 대한 간호대학생

의 건강신념 요인이 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권장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

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건강신념과 권장 예방접종 의도 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권장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권장 예방접종 실태를 조사

하고, 예방접종 의도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I

시 3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6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시 

선행연구[10]에서 제시한 효과 크기인 .20, 유의수준

(α) .05, 검정력(1-β) .95와 예측변수 1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153명이 필요하며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7문항, 예

방접종 관련 특성 10문항을 포함하여 Kim 등[10]의 

예방접종에 대한 건강신념 요인(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24문항과 자기

효능감 5문항 및 Kim 등[18]의 예방접종 의도 3문항

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 후 전

문가 5인의 내용타당도(CVI= .97)를 검토한 도구를 저

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은 총 49문항을 사용하였다.

2.3.1. 지각된 민감성

Kim 등[10]이 개발한 지각된 민감성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4

개의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2. 지각된 심각성

Kim 등[10]이 개발한 지각된 심각성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4

개의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심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3. 지각된 유익성

Kim 등[10]이 개발한 지각된 유익성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4

개의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접종을 유익하다

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7이었다.

2.3.4. 지각된 장애성

Kim 등[10]이 개발한 지각된 장애성 도구를 연구 목

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5개

의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성이 낮고 건강신념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5. 행동의 계기

Kim 등[10]이 개발한 행동의 계기 도구를 연구목적

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5개의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의 계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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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자기효능감

Kim 등[10]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연구 목적

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5개의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Kim 등[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7. 예방접종 의도

Kim 등 [18]이 개발한 예방접종 의도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된 3

개의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접종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4 자료 수집

자료는 2019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집하였으

며, 수집 전 대상 기관장의 승인을 구한 후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연구 참여는 대상자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름을 

설명하였으며,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고 

설문을 마친 학생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1) 대상자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 의도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고, Scheffe test로 

사후 분석하였다.

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No : 2019-ICCU-IRB-1)

의 승인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

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익명성 보장에 

등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에만 설

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 중도 

철회, 작성 후 철회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대상자에게는 참여거부나 중도철회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밀봉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여학생

이 225명(86.5%), 평균 연령은 22±0.72세로 22세 이

상이 151명(58.0%)으로 나타났다. 2학년이 71명

(27.3%), 무교가 146명(56.2%)이었고, 임상 실습 경험

이 있는 학생이 129명(49.6%)이었다. 

권장 예방접종에 대해 175명(67.3%)이 인지하고 있

었다. 권장 예방접종 항목 중 영유아 기본접종 항목에

서는 B형 간염이 188명(72.3%)으로 가장 높았고, 

Tdap과 인플루엔자는 각각 82명(31.5%), 76명

(29.2%)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관련 주요 정보 출처

로는 인터넷과 가족, 친구가 각각 74명(28.5%)으로 가

장 많았으며, 5개 권장 예방접종 항목 중 접종수 1~3개

인 경우가 154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3.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 의도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예방접종 의도는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높았고(p=.040), 3학년이 1학년보다 높

았다(p=.011).

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련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 의도

는 권장 예방접종 인지군(p<.001)이 비인지군보다, B형 

간염 접종군(p<.001), 수두 접종군(p=.010), MMR 접종

군(p<.001)이 비접종군보다 높았다. 또한 접종 수 4~5

개가 접종 수 0개보다 접종 의도가 높았다(p=.013).

3.3 대상자의 건강신념과 예방접종 의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예방접종 의도는 지각된 민감성(r=.25, 

p<.001), 지각된 유익성(r=.38, p<.001), 지각된 심각

성(r=.29, p<.001), 자기효능감(r=.47, p<.001), 행동의 

계기(r=.46, p<.001)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들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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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Behavioral Intention of Recommended Immunizations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260)

Variables N (%)
Behavioral Intention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225 (86.5) 6.29±0.87

2.07 (.040)
Male 35 (13.5) 5.93±1.42

Age
<22 109 (42.0) 6.14±1.01

-1.44 (.151)
≥22 151 (58.0) 6.32±0.93

Grade

1st a 60 (23.0) 6.04±1.10

  3.76 (.011)
a<c

2
nd b 71 (27.3) 6.32±0.90

3rd c 68 (26.2) 6.51±0.61

4th d 61 (23.5) 6.05±1.15

Religion
Yes 114 (43.8) 6.37±0.90

1.92 (.056)
No 146 (56.2) 6.14±1.00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Yes 129 (49.6) 6.30±0.93

0.87 (.387)
No 131 (50.4) 6.19±1.00

Living with parents
Yes 144 (55.4) 6.32±0.93

1.39 (.165)
No 116 (44.6) 6.15±1.0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11 (42.7) 6.18±0.89

0.64 (.526)Moderate 77 (29.6) 6.25±0.99

Poor 72 (27.7) 6.34±1.05

Recognition of RIHP
Yes 175 (67.3) 6.41±0.84

4.07 (<.001)
No 85 (32.7) 5.91±1.12

Vaccination

Hepatitis B
Yes 188 (72.3) 6.39±0.82

3.99 (<.001)
No 72 (27.7) 5.87±1.19

Chickenpox
Yes 135 (51.9) 6.39±0.84

2.60 ( .010)
No 125 (48.1) 6.09±1.06

MMR
Yes 153 (58.8) 6.45±0.78

4.26 (<.001)
No 107 (41.2) 5.95±1.12

Influenza
Yes 76 (29.2) 6.31±1.02

0.71 ( .476)
No 184 (70.8) 6.22±0.94

Tdap
Yes 82 (31.5) 6.38±0.90

1.56 ( .119)
No 178 (68.5) 6.18±0.99

Number of RIHP

None 
a 38 (14.6) 5.86±1.19

4.43 ( .013)
a<c1 to 3 b 154 (59.2) 6.26±0.91

4 to 5 c 68 (26.2) 6.43±0.89

Experience in side effects of 
vaccination

Yes 8  (3.1) 6.26±0.95
1.86 ( .065)

No 252 (96.9) 5.63±1.39

Sources of vaccination-related 
information

Internet 74 (28.5) 6.09±1.12

1.18 ( .322)

Hospital 40 (28.5) 6.23±0.96

Media 14  (5.3) 6.64±0.73

Family & Friend 74 (28.5) 6.27±0.90

School 58 (22.3) 6.32±0.87

RIHP: Recommended Immunizations for Healthcare Personnel
† a, b =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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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Health Beliefs and the Intention of Immunization       (N-=260)

　
Intention of 

Immunization
r (p)

Perceived 
Susceptibility

r (p)

Perceived
Benefits

r (p)

Perceived Severity
r (p)

Perceived 
obstruction

r (p)

Self-Efficacy
r (p)

Perceived 
Susceptibility .25 (<.001) 1

Perceived
Benefits .38 (<.001) .38 (<.001) 1 　 　 　

Perceived 
Severity .29 (<.001) .39 (<.001) .55 (<.001) 1 　 　

Perceived 
obstruction .06 ( .315) -.01 ( .869) .13 ( .037) -.07 ( .233) 1 　

Self-Efficacy .47 (<.001) .28 (<.001) .44 (<.001) .32 (<.001) .28 (<.001) 1

Cues to Action .46 (<.001) .18 ( .004) .20 ( .002) .28 (<.001) .01 ( .828) .43 (<.001)

3.4 대상자의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권장 예방접종 의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회귀분석 시 Durbin-Watson 통계량은 1.789로 

자기 상관이 없었고, 공차한계는 .42~.98, VIF는 최대 

2.38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Model 3의 분석 시,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행동의 계기(β=.29, p<.001), 자기효능감

(β=.23, p<.001), 지각된 유익성(β=.21, p=.002), 4학

년(β=-.17, p=.0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은 36.4%이었다(F=13.35, p<.001).

4. 논의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

정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에 참여

하는 동안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간호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에 비해 경험과 전

문성이 부족하여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매우 높

으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이고 체계적

인 감염예방 및 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

해 간호대학생의 권장 예방접종률 향상과 감염질환 예

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Table 3.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Immunization of Nursing Students                (N-=260)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Sex (female=1) .10 1.66 .099 .11 1.87 .063 .08 1.50 .134

Grade (1st=0)

2nd .13 1.62 .106 -.03 -0.31 .760 .04 0.58 .562

3rd .21 2.67 .008 .02 0.22 .825 .03 0.39 .700

4th .01 0.14 .887 -.18 -2.02 .045 -.17 -2.27 .024

Recognition of RIHP 
(No=0)  Yes .25 3.55 < .001 .10 1.63 .104

Number of RIHP 
(2 to 3=0)

None -.07 -0.91 .362 -.02 -0.27 .786

4 to 5 .05 0.72 .471 -.02 -0.31 .758

Perceived susceptibility .04 0.77 .442

Perceived Benefits .21 3.16 .002

Perceived Severity .02 0.27 .786

Self-Efficacy .23 3.63 < .001

Cues to action .29 4.74 < .001

F (p) 3.52 ( .008) 4.63 (<.001) 13.35 (< .001)

R2 .052 .114 .393

Adjusted R2 .037 .089 .364

Durbin-Watson: 1.789. Tolerance: .42~.98. VIF: Max.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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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의 67.3%가 권장 예

방접종의 종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권장 예방접

종 실태를 보면 항목 중 B형 간염, MMR, 수두가 각각 

72.3%, 58.8%, 51.9%의 접종률을 보였다. 이는 Choi 

등[2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 고학년 대상 동일 항목의 

접종률이 각각 69.4%, 36.4%, 24.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서는 높았으나 이들 항목이 영유아 필수 예방접

종임을 고려했을 때 50~70%의 접종률은 높지 않은 것

으로 해석된다. 예방 접종률 80∼90% 이상 유지될 때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 가능하다는 보고

를 감안할 때[21]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추후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의 접종률은 독감 29.2%, 

Tdap 31.5%로, Choi 등[20]의 보고에서 독감 33.4%, 

Tdap 33.4%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독감

의 경우 요양병원 직원의 45.2%, 간호사의 65.9%의 접

종률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낮았으나[16] 성

인 대상의 국민영양조사의 독감 예방 접종률 28.2%와

는 유사한 결과이다[22]. 본 연구에서 독감 접종률이 다

른 접종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최근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B형 간염과 결핵 항체 확인이나 

접종 확인 등 임상 실습 전 학생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

추도록 요구하고[23], 여러 임상 실습 기관에서도 실습 

전 학생들에게 관련 예방접종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

어 접종률이 높은 반면 독감의 경우 대부분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접종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B형 간염, 수두, MMR 예방접종 군과 

5개 중 4개 이상 권장 예방접종 시행 군이 다른 군보다 

예방접종 의도가 높았다. 이는 대학생 대상의 A형간염 

관련 연구와 성인대상의 독감예방접종 의도 요인 관련 

연구에서 접종을 시행한 경우가 예방 행위의 영향요인

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11,24],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질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보건법(제10조)에 

입학 시 초등‧중학생들이 필수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보건 의료계

와 간호대 대학생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규정은 아직 불

명확한 실정이다. 대학 입학 시기부터 본인의 예방접종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작점

이 되는 제도적 지침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예방접종 의도가 유의하게 높

았는데, 이는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 의도를 성

별로 비교했을 때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한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11]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

생보다 여학생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긍정적인 건

강양태의 실천을 나타낸다고 한 선행연구[25]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는 추후 성별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건

강신념을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년 별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접종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에

서 A형, B형간염,  HPV의 예방접종에 따라 학년 별 유

의한 차이를 보고한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11,14,26]. 간호대학생은 고학년이 될수록 건강과 예

방접종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 예방접종 관련 

지식수준도 향상된다는 것과 고학년은 임상 실습 준비

과정에서 학교와 일부 실습 기관의 방침에 따라 예방접

종이 당연시 되고 저학년에 비해 높은 관심과 함께 실

제 접종 의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한 것

이라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4학년이 접종 의도의 

영향 변인으로 나타난 회귀분석 결과와 HPV 백신 접

종 의도가 임상 실습을 시행한 고학년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는 선행연구[27]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고학년의 접종 의도 요인으로 추

정되는 예방접종 지식수준을 접종 의도의 영향변수로 

포함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각된 장애성을 제외한 건강신념모델 요인은 권장 

예방접종 의도와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지각된 

유익성, 자기효능감 및 행동의 계기가 예방접종 의도의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접종으로 얻는 유

익성이 크다고 인지할수록, 접종을 실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수록, 접종을 실천하도록 하는 많은 내․외적 

자극을 가질수록 접종 의도가 강해짐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HPV 예방접종에 인지된 이익이[28], 병

원 종사자의 성인 백일해 예방접종 이행도에 민감성과 

유익성이[17],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지각

된 유익성, 행동의 계기, 자기 효능감이[10] 영향요인이

라고 한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간호대학생

들은 본 연구에서 감염성 질환에 이환 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감염병 유

행 시 지역사회에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민감하게 인지

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방법의 하나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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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접종을 유익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실제 간호대학생

들이 임상 실습 중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접 접촉 

및 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20], 이러

한 노출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유익성을 홍보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

적인 신념과 태도를 간호대학생들이 함양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예방접종 행위를 전반적인 감염관리의 

일부분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감염관리 건강신념

이 감염관리 표준주의 수행도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는 

Kim[12]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의료관련 감염을 예

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해당 모

든 의료 종사자들이 표준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러한 면을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임상실습 전 권장 예방접종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이를 실천하고 임상실습 중 표준주의를 준수하여 스스

로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예방접종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확률을 7.97배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26]. 이는 결핵, 자궁경부암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가장 강한 예측 변수로

서 다수의 선행연구[10,12,29]를 통해서도 주요한 요인

임이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자기 역량에 대한 자신

감을 새롭게 하고 강화하는 정신적 과정으로 예방접종

을 쉽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지지해주고 당당하게 대

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접종을 통해 질병대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29]. 즉 자기효능

감과 예방접종 의도는 두 변수의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행동의 계기는 학교 권유, 친구, 친척, 

이웃, TV나 인터넷 정보 등이 자극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의 계기는 가족, 친척 또는 친구 등 지

지체계의 조언[11,17], 미디어 캠페인[12,15] 등 외적 

자극을 통해 접종 의도가 도출된다고 여러 선행연구에

서 접종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보고하였다. Goins 등

[30]은 의사의 권고, 동료의 백신 접종 권고뿐 아니라 

환자나 가족에게 본인의 전파가능성 등의 내적 자극을 

행동의 계기로 보고한 바 있다. 예방접종에 대해 권유

할 때 내ㆍ외적 자극 모두가 행동의 계기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즉 학교에서는 예방 가능한 감염성 질환을 

위하여 임상 실습 전에 특강, 예방접종 홍보 등 예방접

종의 유익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여 행동의 계기

가 되는 단서에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감염 예방 행위 실천 방

법을 알리고 자기효능감을 지지하여 자신의 올바른 건

강관리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간호대학생들

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권장 예방접종 상태를 파

악하고, 건강신념모델을 활용하여 권장 예방접종 의도

에 대한 영향변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신념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 전략을 구성하

고 대상자 교육 요구도에 초점을 맞춘 중재가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건강신념모델은 건강 행위의 기본이 

되는 각 개별 인간의 신념이 인간의 정서적 지각에 의

해 결정되고, 이러한 개인의 지각의 변화가 행위의 변

화를 유도할 수 있다.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본 연구

를 통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지각된 유익성과 자

기효능감, 행동의 계기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권장 예방접종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예방접종의 유익함에 대해 홍보하고, 입학 시부터 

자신의 예방접종 상태 등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격려하면 예방 접종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

국 접종률 향상은 감염질환 예방으로 안전한 임상실습 

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편의 추출한 결과로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학생들의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를 통

해 확인한 예방접종력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회상 편견이 

존재할 수 있다. 추후 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예

방접종실태 파악을 위해 실제 예방접종 수첩이나 진료기

록 등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인 권장예방접종에 대한 간호대학생

의 건강신념 요인이 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여 간호대학생의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접종률을 향

상시켜 임상실습 중 감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결과, 권장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일반적 특성 중 학년, 건강신념 요인에서 지각된 

유익성, 자기효능감, 행동의 계기가 유의한 영향 변수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36.4%였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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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안전한 병원 실습을 위해 

건강신념 요인 중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효능감, 행동의 

계기를 파악하고, 대상자들이 권장 예방접종의 필요성

과 유익함에 대해 인지하고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과 간호대학 입학 시부터 예방접종을 주체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행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

로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권장 예방접종 홍보를 위한 다

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실제 접종 행위

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시차별 연구의 시도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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